[image: image1.jpg]


[image: image2.png]


[image: image3.jpg]





����������





��������KT노동조합(위원장 김해관)은 10월 7일(수) 서울 종로구 청계천 5가 전태일다리 앞에서 ‘전태일 50주기 기념 제19차 캠페인’을 개최하고 “전태일 정신, 함께 만드는 노동존중 세상”이라는 주제로 전태일의 나눔, 연대, 실천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존중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전태일 50주기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5월 7일 출범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 행사위원회’가 주최한 것으로 이 단체에는 양대 노총을 비롯해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전태일 재단 등 170여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장복 조직처장 등 KT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주최측인 범국민행사위원회 이수호 전태일 재단 이사장 등 모두 20여명이 함께 했다. 


KT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처장은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은 사회적 취약계층과의 사회적 연대와 아직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이 주요 이슈이다”고 전제한 후, “KT노동조합은 그 동안 꾸준하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과 연대 활동을 해왔지만, 그 대상과 활동의 내용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제한된 지역에 한정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KT노동조합이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전태일 정신을 더욱 더 계승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이수호 이사장은 “노동조합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 및 취약계층과 함께할 때 우리사회는 더 밝아지고 더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해준 KT노동조합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 외침이 일파만파로 번져 나갈 것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캠페인 행사는 KT노동조합 김인관 조직기획국장이 전태일 평전 중 (254~255p) 소제목 ‘모범업체 설립의 꿈과 죽음의 예감 사이’ 중 한 대목을 낭독하고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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